
재난 구조 로봇의 시각인지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 재난 현장을 모사한 대규모의 데이터 셋 및 피해자 위치 추정 알고리즘 제

안... 재난구조 업무에 활용 기대

▲ 왼쪽부터 전해곤 교수(지스트), 임성훈 교수(디지스트), 권인소 교수(카이스트)

지진, 화재, 태풍 등과 같은 대형재난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재난 현장을 모사한 대

규모의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의 전해곤 교수와 DGIST 임성훈 교수, KAIST 권인

소 교수,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재난 구조 로봇의 

시각인지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대형재난 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난 구조 관련 연구들은 산업

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

전은 재난 구조 업무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였지만,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 셋 부족과 개발된 알고리즘을 검증할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재난 현장 데이터 셋은 취득이 어렵고 일부 취득한 데이터 셋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주석화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재난 현장을 모사한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제안했다. 



실내외 가상환경에서 지진과 화재현장을 연출하였다. 재난 전·후 상황을 같은 공간

과 시점에서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영상을 획득하였고, 3차원 정보와 카메라 위

치 정보 및 의미론적 영상 분할 정보를 주석화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재난 전 

상황에서 학습된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단일 영상만을 이용해 추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림] (a) 가상의 환경에서 재난 상황 연출. (b) 재난 환경에서 제공하는 3차원 깊이 정보, 의미론적 
분할 정보 및 3차원 법선 벡터 정보. (c) 단일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피해자 위치 추정 연구 

전해곤 교수는 “본 연구는 가상현실 공간의 재난 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구조 로봇의 시각인지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면서, “이번 연구가 향후 다양한 재난 구조 연구를 촉발하

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스트 전해곤 교수와 DGIST, KAIST 그리고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로 구성된 공

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재

난 현장 구조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차세대 로봇 원천기술 한·미 공동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컴퓨터과학-인공지능 분야 상위 0.3% 논문인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2021년 7월 7일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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